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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산도 서쪽에 있는 섬으로 알려진 대모도.

완도군 청산면에 딸린 섬으로 띠(모초 茅草)

가 많아 띠섬이라고도 불린다. 이곳에서는

수십 년 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벗어나

기 위해 제주를 떠나 타지에서 물질에 나설

수밖에 없었던 제주출신 해녀들의 물질이 여

전히 이어지고 있다.

특히 대모도 해녀들은 경제적 여건을 떠나

힘든 일은 서로 도와가며 물질에 나서는 등

주민들과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해 대모도의

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.

취재팀은 지난 7월 5일 청산도 도청항에서

배를 이용해 대모도로 향했다. 청산도를 출

발한 배가 40여분쯤 지나 대모도 모서리 선

착장에 도착했고, 취재팀은 배에서 내린 뒤

곧바로 해녀들과 만났다.

이날 해녀들은 모서리 선착장 인근 바다에

서 물질에 나섰다. 취재팀은 수중 장비를 착

용하고 해녀들을 따라 대모도의 바닷속으로

들어갔다. 바다로 나간 해녀들은 들숨과 날

숨을 반복하며 물질을 이어갔다.

파도가 조금 높게 일었지만 해녀들은 수준

높은 물질 실력을 자랑하며 대모도의 바닷속

을 누볐다. 그렇게 2시간가량 대모도 바다에

서 물질을 이어가던 해녀들은 선착장으로 나

와 휴식을 취했다.

이곳 해녀들에 따르면 대모도에는 40여년

전 쯤 처음으로 제주출신 해녀들의 정착이

이뤄졌다. 당시 50여명이 넘는 제주출신 해

녀들이 대모도를 찾는 등 인근 섬인 청산도

못지않게 제주출신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섬

이었다. 그렇지만 고령화를 겪는 등의 어려

움으로 현재는 조정히(65 하도), 암봉순

(67 종달), 강공산(69 온평), 조정숙(61 하

도), 강금난(65 하도), 김순심(63 내도), 강

옥희(60 표선읍 가마리), 김순덕(74 온평

리), 이영아(64 하도), 김연하(86 성산읍 수

산리) 할머니 등 10명만 대모도에 남아있다.

여기서 실제로 물질에 나설 수 있는 인원은 9

명이다. 김연하 할머니는 수 년 전 해녀를 은

퇴한 뒤 대모도에 남아 노후를 보내고 있다.

물질에 나서는 대모도 해녀들은 한 달에

많게는 15일가량 대모도 어촌계 공동어장에

서 작업을 하고 있다.

전복, 소라, 멍게, 성게 등을 잡으면 대모도

어촌계에서 해산물을 배에 실어 읍내로 나가

판매한다.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촌계가

5.5를, 해녀가 4.5로 나누는데 대모도 어촌계

는 해녀에게서 받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단계

의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있다.

대모도 해녀들은 10㎝ 미만의 전복은 잡

지 않는 등 마을 어촌계와 공동으로 마을 어

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그러

나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고 자연산 전복

이 정말 많이 났지만 최근에는 무슨 이유에

서인지 자연산 전복이 급감하고 있어 걱정이

다 라고 토로했다.

취재 도중 해녀들은 제주에서 대모도까지

방문한 취재팀이 반가웠던지 맛을 보라며 이

날 잡은 전복과 소라 등을 썰어 접시에 담아

취재팀에 내놓았다. 자연산이라는 말에 평소

먹던 전복과 소라보다 맛과 향이 더 풍미로

웠다.

해녀들은 이곳에서 나는 해산물은 바다의

뻘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해산

물보다 맛이 더 좋다는 소문이 있다 면서

하루빨리 어장 환경이 회복돼 대모도의 좋

은 해산물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길 기대하

고 있다 고 전했다.

이어 앞으로 지금의 대모도 해녀들이 대

모도의 마지막 해녀가 될 것 같다 면서 고

령화를 겪으며 매년 해녀가 줄고 있는데, 섬

에서 육지로 나가 병원을 가는 데에도 많은

비용이 든다. 병원비라도 조금이나마 지원이

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덧붙였다.

한편 대모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

정돼 있으며 100여가구가 거주하는 청정 섬

이다. 또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

끊이지 않으며 천혜의 자연 풍광을 지니고

있어 더없이 좋은 여행지로 알려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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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질에 나선 대모도 해녀 대모도의 해녀들 대모도 모서리 선착장 전경.

섬 떠나 향한 또 다른 섬에서 이어가는 물질 인생


